
Ⅱ . 북한의 경제 5)와 보험 현황

1. 북한의 경제 현황 6)

가. 경제성장률

북한의 경제성장률(실질GDP 기준)은 이미 1970년 후반기부터 급격

히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1975∼1985년 기간에는 연평균성장률이 4 %대

로, 1986∼89년 기간에는 2 %대로 하락하였다.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1990년에 들어오면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하였다.

90년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

나, 99년중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식량생산증가7)와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6.2 % 증가해 플러스 성장

으로 반전하였다. 그결과 대부분의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였으나 99

년의 실질 GDP가 89년의 75% 수준에 그치고 원자재 및 에너지난, 설

비노후화 등으로 가동률이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남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는 <그림1>과 같다.

나. 산업구조

99년중 북한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과 건설업 비중이 전년보다 높

아진 반면 광공업 및 전기가스수도업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서

비스업은 낮아졌다.

5) 북한의 경제현황 및 북한의 대외개방 성과와 문제점은 2000년 7월 27일 배재

대학교 고정식 교수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강연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6) 북한경제현황의 주요 내용은 한국은행 북한 GDP추계자료를 참고하였다.

7) 북한은 99년중 먹는 문제 해결, 기간공업부문의 생산증대, 자연자원의 개발을

통한 경제적 밑천 마련, 인민 소비품 생산보장 및 경제적 실리추구 등을 경제부

문 중심시책으로 설정하여 경제회생에 총력을 경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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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와 보험 현황

< 그림 1 > 남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 결과 , 1995∼1999.

농림어업은 재배업, 축산업 및 수산업 등의 생산호조로 국내총생산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년(29.6%)보다 높은 31.4 %를 나타내었다.

특히, 남한에 비해 농림어업, 광업 및 정부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높은 반면 제조업 및 기타서비스업의 비중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 표 3 > 남북한의 산업구조
(단위 : 명목기준, %)

구 분
북 한 남 한

98 99 98 99

농 림 어 업 29.6 31.4 4.9 5.0
광 공 업 25.6 25.6 31.2 32.2
광 업 6.6 7.3 0.4 0.4
제 조 업 19.0 18.3 30.9 31.8
경 공 업 6.4 6.1 7.1 6.9
중 화 학 공 업 12.6 12.2 23.9 24.9

전 기 가 스 수 도 업 4.2 4.5 2.4 2.6
건 설 업 5.1 6.1 10.1 8.8

서 비 스 업 35.6 32.4 51.2 51.4
정 부 25.3 22.8 10.5 9.8
기 타 10.3 9.6 40.7 41.6

국 내 총 생 산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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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역구조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1990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

다. 1998년중 총 대외교역 규모는 14억 4,000만 달러 수준으로 GN I(1998

년 126억 달러) 대비 11.4 %에 불과하다.

북한의 대외교역 통계에는 미사일 등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무기수출

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실제 수출액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 표 4 > 북한의 대외교역 추이

(단위 : 억 달러)

구 분 1960 1970 1980 1990 1995 1998 1999

수 출 1.5 3.4 15.7 19.6 7.4 5.6 5.2

수 입 1.6 4.0 18.8 27.6 13.1 8.8 9.6

계 3.1 7.4 34.5 47.2 20.5 14.4 14.8

무역수지 - 0.1 - 0.6 - 3.1 - 8.0 - 5.7 - 3.2 - 4.4

자료: 통일부, 2000 북한개요 , p .379.

북한의 주요 교역상대국은 일본, 중국, 인도, 홍콩, 러시아의 순서이

다. 그리고 북한의 주요 수출상대국은 일본, 홍콩 등이며, 주요 수입상

대국은 일본, 중국, 인도 등이다. 방글라데시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북·중교역은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북·중교역은 두만강지역을 중심으로 국경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러한 국경무역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은 북한의 제

2의 교역상대국으로서, 북·일교역은 주로 재일조총련계 교포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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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와 보험 현황

< 표 5 > 북한의 러시아·중국 교역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러시아

총무역 24.7 4.6 3.2 3.5 1.5 0.8 0.6 0.84 0.65 0.50

수출 10.5 1.8 0.7 0.5 0.4 0.1 0.2 0.17 0.57 0.49

수입 15.2 2.8 2.5 2.9 1.1 0.6 0.4 0.67 0.08 0.01

중국

총무역 - - 6.9 9.0 6.2 5.4 5.6 6.5 4.1 3.7

수출 - - 1.5 2.9 1.9 0.6 0.6 1.2 3.5 3.3

수입 - - 5.4 6.0 4.2 4.8 4.9 5.3 0.5 0.4

자료: 중국 해관통계 및 KOTRA 해외무역관 보고 각년호

라. 남북한의 경제력 비교

99년중 북한의 경제규모(명목GN I)는 18조 7,410억원으로 남한의 약

1/ 26 수준이다. 99년중에는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큰 폭의 회복세를 나

타내었으나 남한의 경제성장률에는 못 미쳐 경제규모의 남·북한간 격

차는 전년보다 다소 확대되었다.

99년중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GN I)은 84.9만원으로 남한의 약

1/ 12 수준이다. 그리고 남한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로 환산한 99년중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714달러로 추정된다. 99년 북한의 인구는

22,082천명으로 남한의 약 1/ 2 수준이다.

< 표 6 > 남북한의 경제규모 및 1인당 G NI 비교

구 분
북한 (A) 남한 (B) B/ A(배)

98 99 98 99 98 99

명목 GNI (억 달러) 126 158 3,130 4,021 24.8 25.4

1인당 GNI(달러) 573 714 6,742 8,581 11.8 12.0

인구(천명) 21,942 22,082 46,430 46,858 2.1 2.1

자료: 한국은행, 1999년 북한 GDP 추정 결과 , 2000.6,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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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 남북한 국민총생산 변화 추이

(단위 : 억달러, %)

연 도 남 한 북 한 남한/ 북한(배수)

1965 30 19 1.6

1970 81 32 2.5

1975 209 65 3.2

1980 606 135 4.5

1985 911 151 6.0

1990 2,518 231 10.9

1995 4,517 223 20.3

1996 4,804 214 22.4

1997 4,374 177 24.7

1998 3,168 126 25.2

1999 4,021 158 25.5

자료: 통일원, 남북한경제지표 , 1995;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 , 1995-1999.
주: 1998, 1999년 자료는 GNI 수치임.

< 표 8 > 남북한 1인당 G NP 변화 추이

(단위: 달러)

연 도 남 한 북 한 남한/ 북한(배수)

1965 105 162 0.6

1970 253 230 1.1

1975 594 415 1.4

1980 1,597 758 2.1

1985 2,242 757 3.0

1990 5,883 1,064 5.5

1995 10,076 957 10.5

1996 10,548 910 11.6

1997 9,511 741 12.8

1998 6,823 573 11.9

1999 8,581 714 12.0

자료: 통일원, 남북한경제지표 , 1995;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 , 1995-1999.
주: 1998, 1999년 자료는 GNI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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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와 보험 현황

99년중 북한의 대외무역규모는 14억 8천만 달러로 남한의 약 1/ 178

수준이다. 그리고 99년중 북한의 대외무역규모는 수입이 9.1% 증가하

였으나, 수출이 7.1% 감소하여 전년에 비해 2.8% 증가에 그침에 따라

대외무역규모의 남북한간 격차는 전년보다 더욱 확대되었다.

< 표 9 > 남북한의 대외무역규모 비교

구 분
북한 (A) 남한 (B) B/ A(배)

98 99 98 99 98 99

교역규모(억 달러) 14.4 14.8 2,255.9 2,634.4 156.7 178.0

수 출 5.6 5.2 1,323.1 1,436.9 236.3 276.3

수 입 8.8 9.6 932.8 1,197.5 106.0 124.7

수출입의존도(%) 11.4 9.4 72.1 65.5 - -

자료: 한국은행, 1999년 북한 GDP 추정결과 , 2000.6, p .6
주: 수출입의존도 ＝ (통관기준 수출입액 ／ 명목GNI) × 100

그리고 99년중 남북교역규모는 3억 33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0.2 %

증가하였다. 반출은 대북 비료지원, 금강산 관광개발 등 경협사업 추진

에 따른 비거래성 물자 중심으로 63.3 % 증가하였다. 반입은 남한의 경

기회복으로 농림수산품 및 위탁가공품 중심으로 31.7% 증가하였다.

주요 반출품목에는 화학공업제품(744.7%), 비금속광물제품(135.4 %)

등이 포함되며, 주요 반입품목에는 농림수산품(119.6%), 섬유류(17.3 %)

및 광산물(221.7%) 등이 포함된다.

< 표 10 > 남북교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96 97 98(A) 99(B) (B-A) 증감률

반 출 69.6 115.3 129.7 211.8 82.1 63.3

반 입 182.4 193.1 92.3 121.6 29.3 31.7

합 계 252.0 308.3 221.9 333.4 111.5 50.2

자료: 한국은행, 전게서, p .6
주: 반출·반입은 남한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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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북한의 대외개방 성과와 문제점 8)

가. 신무역체계 채택

북한당국은 1992년 2월 무역을 증대시키는 한편 인민경제의 모든 부

문에서 수출대상을 최대한 찾아냄으로써 시장을 개척하고 대외수출을

늘리기 위하여 무역체계를 개편하였다.

정무원 산하의 대외무역 담당부서뿐 아니라 생산담당위원회 및 각

부와 행정경제위원회들도 무역관리부서와 무역회사를 두었다. 그리고

각 부문별 및 각 지방별로 생산한 수출품들을 직접 내다 팔고 필요한

제품들을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99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4차 회의에서는 신무역정책을 원

만히 수행하기 위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정무원 산하의 무역부와 대외

경제사업부를 대외경제위원회로 통합하였다. 이 위원회에는 조선대외경

제협력추진위원회와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소속되었다.

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지정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을 국제 화물중개기지, 제조업 가공수출

기지 및 국제관광지로 조성할 것을 목표로 자유경제무역지대(경제특구)

로 지정하였다. 동 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1992년 10월에는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기업법, 합작법을 제정하였으며 그 후에도 제반 투자 관

련 제도를 꾸준히 제정·정비하여 왔다. 북한은 현재 UN개발계획

(UN DP) 지원하에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도 추진중에 있다.

1993년부터 201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인프라부문에 33.3억 달러,

8) 본 내용은 한국은행 조사부의 북한의 경제정책 변천과 추이와 전망(조사연구자

료 98-17) 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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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와 보험 현황

공업부문에 36.6억 달러 등 총 69.9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다. 1단계

는 1993∼95년, 2단계는 1996∼2000년, 그리고 3단계는 2001∼2010년으

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1단계(1993∼1995년) 실적이 부진하자 당면단계(1993∼2000

년) 및 전망단계(2001∼2010년) 등 2단계로 개발계획을 수정하고, 투자

유치 규모도 47.2억 달러로 축소 조정하였다.

나진·선봉 외에 청진항을 물류기지로서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수출가공기지 건설 대신 중계수송업, 관광업 등 조기 성과가 가능한 부

문에 역점을 두기로 변경하였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등 각종 세

제혜택을 부여하고 출입국시 무사증(無査證)제도를 적용하는 한편 합영

법과는 달리 남한 기업 및 개인에 대해서도 합작, 합영 또는 외국인 기

업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합작 및 합영기업은 내·외국인이 공동투자하고 이윤을 공동분배하

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합작기업은 합영기업과는 달리 내국인의 단독경

영 방식이며, 외국인기업은 외국인의 단독투자 및 단독경영 형태이다.

< 표 11 > 외국인 투자의 형태별 추이

(단위 : 만 달러)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합 계

합 영
계약 0 0 13,444.0 4,458.9 2,897.0 20,799.9

이행 0 0 2,013.3 393.8 140.0 2,547.1

합 작
계약 0 0 3,095.0 1,004.5 409.6 4,509.1

이행 0 0 1,065.6 78.8 24.1 1,168.5

외국인
계약 120.0 200.0 1,628.2 45,913.2 1,914.2 49,775.6

이행 120.0 200.0 101.7 780.7 874.0 2,076.4

합 계
계약 120.0 200.0 18,167.2 51,376.6 5,220.8 75,084.6

이행 120.0 200.0 3,180.6 1,253.3 1,038.1 5,792.0

자료 : 동아시아무역연구회, 동아시아경제정보 , No. 64, 1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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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7년말 현재 나진·선봉지대의 외국인 투자 총계약실적은

111건에 7억 5,085만 달러에 달했지만 실제로 투자된 것은 77건에 5,792

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며 국가별(실제투자액 기준)로는 홍콩 → 중국 →

일본의 순이었다.

이와 같이 나진·선봉지대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이 부진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사회주의체제 방어(socialist sy stem d efen se)라는 원칙하에서

수동적인 개방정책(p assive p olicy tow ard foreign inv estm ent)을 추진하

였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투자에 대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

하였다. 외국투자가의 입장에서는 투자위험이 높기 때문에 회피하게 된

다.

셋째, 통신, 도로, 금융 등 사회간접자본 미비로 기업경영 환경이 열

악한 데 주로 기인한다.

넷째, 건별 투자현황을 보면 홍콩 엠페러그룹의 호텔 건설(1억 8천

만달러) 등 일부 대형사업도 있으나 소규모 투자가 대부분이다.

다섯째, 부문별로는 도로건설 및 통신시설 구축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한 투자 및 서비스 부문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다. 남북경협의 당면과제

1)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남한기업이 북한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장장치가 필요하다

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적 장치 중에서 북한의 향후

투자유치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남북간 이중과세방

지협정 및 투자보장협정의 체결이 우선적으로 거론되었으며, 2000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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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와 보험 현황

월의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경협 관련 4개 합의서(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에 정식 서명하였다.

동 합의서는 남북간 공동으로 적용될 최초의 제도적 장치를 당국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정식 발효시 남북경협

활성화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거시적인 상황과는 달리, 미시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러한 조

치가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외자기업 설립 및 사업허가기준의 공표, 외자

기업 경영권 지배에 대한 신축적이고 우호적인 제도 마련, 동포우대조

항의 마련, 그리고 북한진출기업에 대한 위험보장의 제공 등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진출기업에 신뢰를 주는 데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

여야 할 것이다.

2) 대북 간접자원시설분야 건설을 위한 재원 준비

국제기구의 공적자금 조달이 어렵다. 북미관계 개선 및 북한이 시장

경제 변화를 필요로 한다. 국제기구 회원가입과 공적차관 심사 통과 과

정은 상당한 시기를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동원 가능한 재원은 남북협력기금뿐이다. 경수로 계정 및 공적

기금을 제외하면 2,180억원 정도만 가능하다. 협력기금이 SOC 부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원성격이 변화되어야 한다. 무상지원

을 줄이고 유상대출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단기, 중장기적인 사

업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여야 한다.

3) 북한 내 생산품의 수출 관련 환경을 개선

북한의 수출환경은 북미관계의 개선에 따라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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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북 특혜관세 부과나 최혜국 대우 등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

로 전망된다.

북한의 정상무역을 위한 완화조치는 테러지원국 해제 및 정치적 관

계개선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

상된다. 현재 북한의 주요 수출시장은 구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유럽연합

시장에 제한되고 있다.

4) 전략물자 반출제도 개선

전략물자의 반출제도는 제조업의 대북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

고 있다. 미국은 비확산 통제물자 및 기술을 불법 유출한 국가에 대해

서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장비, 공작기계, 통

신장비 등 고도기술 제품을 수입하는 한국은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

3 . 북한의 보험 개황

가. 북한보험제도의 특징

1) 국영 독점

북한에도 보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은 각종 자료 및 통계를 공

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보험에 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알려진 내용도 불확실하다. 북한은 과거에는 민법에서 보험을

규제하고 있었으나, 1995년에 최초로 제정된 보험법에서 나름대로 보험

사업에 대한 각종 규정을 언급하고 있다.9) 북한보험은 크게 국내보험과

9) 나진·선봉 경제특구에서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 및 법률을 제

정하였으며, 보험법도 그 중의 하나이다.

16



북한의 경제와 보험 현황

국제보험으로 구분된다. 국내보험은 다시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구

분되며, 국제보험은 외국인 대상의 보험과 재보험이 있다.

북한에서도 보험이 존재하는 이유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

험은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보험은 수익을 목표로 하기보다 국가소유 시설물들이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재원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한 일종

의 국영 공제기관의 성격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재보험 역시 부족한 담

보력 확보보다 사고발생시 필요한 복구재원의 일부를 재보험을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국가가 직접 보험사업을 완전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보험시장에서 경쟁이 없으며, 보험종목이 단순하고 보험상품의 수도 매

우 제한적이다. 또한 외국보험회사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10) 보

험회사의 자산운영 측면에서 북한에서는 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못

하므로, 정기예금 외에는 마땅히 투자할 대상이 없다. 또한 이익이 발생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거나,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는 특징이 있다.

북한 보험회사는 파산할 위험이 없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보험회사

의 손해는 곧 국가의 손해이며, 언제든지 국가가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

이다. 그리고 보험요율산출 및 감독기능을 중립적인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운영의 주체인 국가기관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즉,

북한은 위험인수, 자산운영, 보험감독 등 모든 업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

행하고 있다.

10) 북한은 보험법 제3조에서 나진·선봉과 같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조선동포

를 포함하는 외국보험회사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설립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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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보험 및 국제보험

가) 인체보험

국내보험은 크게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구분된다.

북한의 인체보험은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충적 수단으로

사용된다. 인체보험은 근로자들의 노동능력이나 생명, 재산상의 손실을

보장하고 있다. 인체보험의 대상은 보험계약이 만기가 되는 해의 나이

가 16세 이상 65세 이하인 근로자이다.11)

인체보험은 자원적인체보험과 의무적인체보험으로 구분된다. 자원적

인체보험에는 생명보험, 사망보험, 재해보험, 만기보험, 어린이보험, 혼합

생명보험, 연금보험, 단체보험, 일반상해보험, 정기부양보험, 소득보상보

험이 포함되나, 실제로 모든 상품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 현재 북한에

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적 인체보험상품으로서 생명보험, 만기보험, 어린

이보험, 재해보험이 있으며, 의무적 인체보험은 여객보험이 유일하다.

북한의 생명보험은 상품별로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냐

하면, 계획경제의 특성상 국가가 무상으로 치료하며, 유가족 역시 국가

가 책임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로, 북한은 시장경제의 생명

보험을 자본가들의 수탈수단이며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적 착취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생명보험과 어린이보험은 장기저축성 성격을 갖고 있다. 생명보험금

은 저축성 성격의 만기보험금과 사망보험금으로 구분된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만기보험금과 이자를 지급 받는다. 만약에

계약기간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피보험자들은 사망보험금을 받는

다. 보험계약기간은 3년, 5년, 10년이며, 보험금액은 100원을 단위로 하

여 100원부터 1,000원까지이다. 어린이보험의 계약기간은 5년부터 13년

까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금액은 500원 이상이다.

11)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인민군대, 인민경비대, 사회안전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되며, 병자도 제외된다. 반면에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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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와 보험 현황

반면에 재해보험과 여객보험은 보험료가 소멸되는 보장성보험으로

운영된다. 북한은 그 이유를 보험료가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단순 설명

하고 있다.

재해보험은 남한의 산재보험과 비교할 수 있는데, 일명 종업원단체

보험이라고도 한다. 재해보험은 종업원들이 근무중에 재해를 입어 노동

능력을 상실했거나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재해보험의 계약기

간은 1년이며, 계약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소가 단체로 보험에 가입

한다.

여객보험은 의무보험이며 보험료는 차량, 선박 요금의 5 %로 고정이

며, 여행기간중의 사고 발생시에 노동능력상실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나) 재산보험

북한의 재산보험은 남한의 손해보험 범위에 포함된다. 북한의 재산

보험은 국가재산, 또는 개인재산에 대해 자연재해 또는 뜻하지 않은 사

고로부터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재산보험은 순수한 보장성 보험

으로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금이 지불되지만, 만기에 보험

료는 상환되지 않는다.

재산보험은 고정재산과 유동재산을 담보한다. 재산보험의 종류에는

화재보험, 선박보험, 화물수송보험, 비행기보험, 기계파손보험, 건설공사

및 설비조립보험, 철도보험, 자동차보험, 원자력보험, 유리보험, 산림보

험, 농작물보험, 집짐승보험이 있다.

북한에서 재산보험은 이윤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인민의 재산이 자연재해와 뜻밖의 사고로 발생된 손해를 보장받

는 데 있다. 재산보험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

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 기업소, 협동단

체의 재산들은 의무적으로 재산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국가소유의 건물, 설비, 공구 및 기구, 비품과 같은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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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 자재, 미완성제품, 완제품, 상품, 농산물(벼, 옥수수 등)과 같은

유동재산, 그리고 소, 말, 돼지, 양, 염소와 같은 공동소유의 집짐승이다.

보험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는 필요이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

질이 나빠서 사용할 수 없는 재산, 놀리고 있는 재산, 분배하거나 국가

에 바칠 농산물, 미가공 농산물, 젖을 떼지 않은 새끼 집짐승이 해당된

다.

재산보험은 자원적 재산보험과 의무적 재산보험으로 구분된다. 자원

적 재산보험에는 개인재산, 외국인재산, 합영재산들이 포함된다. 의무적

재산보험의 대상은 인민의 소유인 국가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재산들이

다. 이러한 재산들은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재산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국가재산을 대상으로 의무보험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자연

재해나 뜻밖의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 받아 국가재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해외시장에

재보험 출재를 하여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다.

또 다른 의무적 재산보험의 종류에는 자동차제3자배상책임보험이 있

다. 특히, 외국대사관, 대표부, 합영·합작회사들의 모든 자동차는 의무

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상보험 중에서 일부가 의무보험대상

이 되고 있다. 남한에서는 주로 배상책임이 의무가입대상인 반면에 북

한의 의무가입대상은 국가재산인 점이 특징이다.

특히, 남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품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농

작물보험, 집짐승보험, 과일보험이 북한에서는 의무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특이하다. 남북한간의 의무보험 종목 비교는 <표12>

와 같다.

20



북한의 경제와 보험 현황

< 표 12 > 남북한 의무보험 종목 비교

남 한 북 한

- 화재보험 중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자동차배상책임보험

-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 임원배상책임보험

-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보험

- 항공보험

- 수렵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다수

- 인체보험

·여객보험

- 재산보험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단체(협동농장

포함) 소유의 재산

·자동차 제3자배상책임보험

·해상보험에서 무역화물계약의

보험료 운임포함계약

- 국제보험

·수입화물보험

·외국인자동차공민피해보험

자료 : 북한 - 사회과학출판사(북한), 재정금융사전 , 1995.
남한 - 보험개발원, 대한손해보험협회

다) 국제보험

북한의 재정금융사전(1995)은 국제보험을 대외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불의의 사고 등과 관련한 위험을 담보로 하며, 발생

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국제적인 손해보상거래이다. 라고 정의한다.

북한에서 국제보험은 대외거래의 재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이며, 외화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국제보험은 국가기

관인 조선국제보험회사가 담당하며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

거래는 외화로 결제가 되며, 보험거래 과정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법규

정에 의하여 진행된다.

북한의 국제보험은 직접보험과 재보험으로 구분된다. 직접보험에는

국제수송화물보험, 배보험, 항공보험, 외국인재산보험, 자동차공민피해보

험, 외국인관광객보험이 있다. 이 중에서 수입화물보험, 외국인자동차공

민피해보험이 현재 북한에서 의무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이 외국

인자동차공민피해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외국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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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북한 인민의 생명 또는 재산에 입힌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이지만,

동시에 외화획득의 목적도 있다.

나. 보험운영기관

1) 중앙은행 저금보험처

생명보험의 운영주체는 보험회사가 아닌 중앙은행의 저금보험처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북한은 생명보험을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한 수단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금융시장에서 화폐량

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도 수입보험료의 일정 부분

을 책임준비금 형식으로 보관하거나, 투자수익 목적으로 자산운영을 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진위 여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북한

의 생명보험에 관한 자료나 보험요율, 보험료 규모에 관한 통계적 자료

는 전혀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통계자료를 집

적하고 있는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2) 조선국제보험회사

조선국제보험회사는 1947년 7월 10일에 설립되었으며, 생명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종목과 재보험을 담당하는 북한의 유일한 국가보험기

관이다. 조선국제보험회사는 해외에서 재보험거래를 위하여 간단한 영

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1999년도의 영문 연차보고서에서 처

음으로 조직현황도와 보험종목별 점유율을 공개하였다. 동 자료에 의하

면 북한 전 지역에 208개의 지점과 1,500명의 직원을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지점은 1997년도까지 파리, 함부르크, 바젤, 카라치, 멕시

코에 설치 운영되었으나, 1998년에는 런던지점을 신설하였다.

동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은 화재, 선박, 수송화물, 건설 및

설비조립, 기계파손, 자동차, 농작물, 과일, 집짐승, 비행기, 산림, 철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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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 대상의 재산보험을 운영하며, 외국과의 재보

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선국제보험회사의 조직도에서 특이한 사항은 손해보험 및 재보험

종목비율에서 화재보험, 해상보험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남한

에는 존재하지 않는 농작물12)/ 가축보험이 운영되며, 그 점유율이 높은

점이 특징이다. 자산운영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수단 이외에 운송사업과 조인트 벤처(joint v en tu re)

에 투자한다고 명시한 점이 특이하다. 북한에는 회사채 시장이 없으므

로 유가증권은 국채 위주일 것이며, 운송사업은 차량, 기차 등의 운송사

업에, 그리고 조인트 벤처는 외국기업과의 합영·합작회사에 직접 투자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3) 손해보험 시장규모 및 종목 구성 비율

북한의 손해보험 및 재보험시장 규모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

세에 있다. 1999년에는 5.93억 북한원의 보험료를 기록하였으며, 미국달

러화(US$1=2.15북한원13))로 계산하면 US$2.8억이다. 1999년도에는 전년

도에 비하여 약 4.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13 > 남북한 손해보험시장 발전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남 한 88,133 109,244 134,662 163,183 142,536 144,524

북 한 5.2 5.4 5.6 5.7 5.8 5.9

주 : 북한은 북한원이며, 남한은 남한원임
자료: 1)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 2000.5.

2) Korea Foreign Insurance Company(KFIC), Annual Rep ort , 각연도.

12) 남한도 2001년 3월부터 사과 또는 배를 재배하다 태풍 우박 등 으로 자연재해

를 입을 경우 7∼80%까지 보상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도

입·시행하고 있으며, 부보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3)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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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비교할 때에도14), 북한 손해보험의 종목구성 비율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보험종목 구성을 살펴보면, 화재보험이 41%로 가장 높으

며, 그 다음으로 농작물/ 가축보험 28%, 해상보험 18%, 기계보험 13 %의

순이다. 이러한 구성 비율은 민간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계획경제의 특

성을 반영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산업이 발전할수록 화재보험, 해상보

험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며, 반면에 자동차보험, 기술보험, 배상

책임보험 등의 비율이 높은 것이 세계시장의 추세이다.

< 그림 2 > 조선국제보험회사의 보험종목 구성 비율

자료 : KFIC, Annu al Report , 1999.

4) 재보험시장15)

북한의 재보험시장 규모는 세부 보험종목별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역시 북한이 통계자료를 공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국제보

험회사의 연차보고서상 1999년도 해외출재 보험료는 1.8억 북한원이며

여기에 대 북한원 환율 220원16)을 적용하면 약 400억 남한원이 된다.

14) 남한(1998년)의 경우 장기보험(42.8%), 자동차보험(35.1%)의 비율이 매우 높으

며, 화재보험은 1.9%%, 해상보험은 2.6%에 불과하다. 참조 : 보험개발원, 보험

통계연보 , 1999.

15) 북한 재보험시장에 대한 현황은 대한재보험(주)에서 분석한 내부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다.

16) 최근 한국은행의 자료(2000.10)에 의하면 남북한의 경제규모나 민간소비를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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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해외로 임의재보험이 이루어지는 보험계약들은 화재보험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기관기계보험(MB)과 완성토목공사물보험(CECR)

계약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해외 임의재보험 출재 물건들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북한의

조선국제보험회사의 보유한도액은 EML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각 보험종목별 보유한도액은 위험수준의 정도에 따라 기관기

계보험이 5∼15억 남한원, 완성토목공사물보험이 3∼8억 남한원, 화재보

험은 5∼15억 남한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각 종목별 보유한도액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출재보험료 규

모가 약 400억 남한원으로서 원수보험료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액물건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술보험의 경우는 재보험 수수료율이 비교적 높은 25% 내외

이며, 화재보험은 15% 수준인 점을 미루어보면, 기술보험의 손해율은

비교적 양호한 편인 반면, 화재보험의 손해율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

정된다.

그리고 모든 임의재보험 출재 건마다 EML비율을 명시하여 출재하

고 있는 점과 임의재보험으로 출재 되는 물건의 규모가 화재보험의 경

우도 TSI가 약 30억 남한원 정도이다. 따라서 고액물건의 수효가 매우

적으며 해외 재보험특약의 한도액이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 보험종목별로 손해율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역시 조선국제보

험회사의 연차보고서를 근거로 산정해 보았다. 원수손해율은 1999년에

105.2 %, 1998년에 89.1%였으며, 재보험손해율이 1999년에 111.7%, 1998

년에 64.3 %였다.17) 반면에 보유손해율은 1999년에 73.8%, 1998년에

76.2%였다. 따라서 북한의 재보험시장은 해외 보험사들에게 규모면에서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할 때 북한돈 1원은 남한돈 약 220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료: http :/ / www .hani.co.kr/ section-003100000

17) 여기에 재보험 수수료율을 더할 경우 손해율은 10∼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북한의 재보험시장은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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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강보험주식회사

금강보험주식회사는 재일 조총련이 1977년 4월 18일 자본금 2,000만

엔으로 일본 동경에 설립한 보험회사이다.

일본의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생명보험모집 및 손해보험대리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조선국제보험회사와 재보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다.

주요사업은 생명보험모집에 관한 업무, 손해보험대리업, 금융컨설팅

및 융자알선업, 그리고 일본의 각 보험회사와 위탁업무를 하고 있다.

1992년도를 기준으로 동경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일본 전역에 34개

의 지사, 11개의 직할 영업소, 19개의 영업소를 두고 있다. 종업원은

250명이고, 찬조원(모집인)은 750명이다. 주요 취급상품은 각종 생명보

험상품 및 손해보험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영업실적은 <표14>와 같다.

< 표 14 > 보유계약고 및 연간 수입보험료

년도 생명보험(보유계약고) 손해보험(연간수입보험료)

1982 1,000억 엔 -

1985 2,000억 엔 -

1987 3,000억 엔 58억 엔

1989 - 70억 엔

1990 5,000억 엔 -

1991 - 87억 엔

1992 6,000억 엔 106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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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와 보험 현황

다. 보험감독기관 : 국가보험위원회

국가보험위원회는 국가보험사업을 감독하는 국가기관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보험감독기관이 비상설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동 위원회에는 재

정부, 중앙은행, 농업위원회, 수산위원회, 철도부, 건설부, 해운부, 육운

총국의 각각 상이한 성격의 중앙기관들이 참여한다는 사실도 특이하다.

동 위원회는 북한 보험법과 그에 따르는 규정세칙들에 의한 보험사업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보험요율의 산출 및 적용 업무, 그리고 손해발생

시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보험감독기관이 직접 요율을

산출하고 손해사정을 한다는 사실은 시장경제 관점에서는 매우 이해되

기 어려우며, 이러한 업무가 북한에서는 매우 형식적일 수 있다는 추측

을 불러일으킨다.

국가보험위원회는 대외관계에서 북한의 국가보험기관을 대표하며,

국제보험기구를 비롯한 외국의 재보험회사들과 대외사업을 진행한다.

이때, 해외재보험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조선국제보험회사와 대외관계에

서 북한의 국가보험기관을 대표한다는 국가보험위원회의 상호역할이 분

명하지 않다는 의문이 생긴다. 조선국제보험회사는 대외용으로 회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보험위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라. 북한의 보험 실상18)

보험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은 아주 단순하며 제한적이다. 이미

국내에 수백명의 탈북자들이 있지만, 이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북한의

보험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은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 및 통계 자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8) 북한연구소에 근무하는 탈북자 출신 김승철씨가 본 북한보험포럼에 참석하여

발표(2000.7.)한 내용이다. 통일부 정착지원과에 문의한 결과, 현재 북한에서 보

험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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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민법, 형법 등도 일반인들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폐쇄적인 체제

이며, 주민생활이 단순 경직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경제생활의 획일성

과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사회주의 국가의 강력한 통제성으로 인하여

개인 및 기업은 위험보장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보험업법이나, 보험약관 등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다.

남한에서와 같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정보의 공시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탈북자로부터 북한보험에 관해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예를 들어, 탈북자와의 면담

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북한에서는 개인들이 인체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로 보험계약서는 발급되지 않고 있으며, 발급되더라도 기관의 경리나

부기원들이 보관한다. 따라서 북한주민은 보험약관이나 규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19) 만약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개인들은 병원에서 일

정기간 치료를 거쳐 업무나 노동에 복귀하게 되며, 이 경우 보험금은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직장이나 기관은 은행으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보험 및 예

금 강요를 받고 있다. 그러나 3∼5 %의 낮은 이자율과 인플레의 영향으

로 북한 주민에게 보험은 월급에서 의무적으로 공제하는 일종의 강요된

저축수단으로 간주된다.

공장, 기관, 기업소들은 의무적으로 재산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

험료는 국제보험의 경우 기업소 고정재산의 2 %, 국내보험의 경우 1%를

중앙은행에서 일괄 적용한다. 보험업무는 실제로 중앙은행 및 지역 은

행의 사회, 국제보험과 에서 담당한다.

19)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일반주민에게 민법이나 형법 등은 물론이고 보험약

관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민의 개인적 권익 추구, 저항

의식 발생, 사회적 여론의 악화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

에서도 매년 산재 및 불의의 사고로 수백명이 사망하고 있으나 보험금을 받기

위한 개인의 보험금 청구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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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남북한 손해보험시장 비교

현재 남북한간에 보험시장 규모를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북

한이 보험은 물론이며 각종 경제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보험에 관한 자료는 단지 조선국제보험회사가 외국의 재보험회

사와 재보험거래를 위하여 작성한 간단한 영문 연차보고서가 전부이다.

북한은 조선국제보험회사가 독점 손해보험회사이므로, 동 회사의 보험

료 규모가 곧 북한의 손해보험시장 규모라고 추정할 수 있다.

1999년도를 기준으로 남한의 총보험료는 총 61.2조원이며, 그 중에서

생명보험은 약 46.7조원, 손해보험은 14.4조원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북한의 생명보험시장 규모는 알 수 없으며, 손해보험시장의 규

모는 5억 9천만 북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12월말 현재 달러당 북한돈은 2.15원, 남한돈은 1,260원(매매

기준율)이다. 달러에 기초한 환율로 계산하면 남북한 화폐의 가치는 북

한의 1원이 남한의 586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

은행에서는 남북한의 경제규모나 민간소비를 감안할 때 북한돈 1원은

남한돈 약 220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한

북한의 1999년도 손해보험시장 규모는 남한돈으로 약 1,300억원에 해당

된다. 이에 따라 남한 : 북한의 손해보험 평가치를 비교해 보면 1/ 11

즉, 100 :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손해보험산

업이 남한에 비하여 매우 뒤떨어진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 표 15 > 남북한 손해보험시장 규모 비교

구 분 총보험료 생명보험 손해보험

남 한 61.2조원 46.7조원 14.4조원

북 한 ? ?
5억9천만북한원
= 1,300억남한원

주 : 남북한 환율은 220 : 1로 가정함
자료: http :/ / www .hri.co.kr/ nk/ menu 1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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